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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절「사랑의 헌금」 취지서 
 

올 한해,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세계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선택은, 함께 모여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을 곤란하게 하였습니다. 

 

 세계경제도 크나큰 영향을 받아, 빈부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버렸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

서는, 8월19일의 일반알현에서, 「사회 안의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 가난한 

이를 사회의 주변으로 몰아내는 행위,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의 결여」를, 「보다 더 큰 바이러

스」로 지적하셨습니다. 팬데믹 하에서, 안타깝게도 격차는 확대되고, 배척되어지는 이, 잊혀지는 

이는 더욱 늘어나고, 감염증과 격차확대라는 두가지의 큰 요인으로 인해 생명은 큰 위기에 처해있

습니다. 

 

 그 안에서 교회는, 하느님의 자비로우심을 구현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닌 서로 도우며, 따뜻함 

안에서의 연대를 이끄는 존재로서,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시기 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

절에「기도와 절제와 사랑의 실천」이라는 세 가지의 관점으로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요청하여 왔

습니다. 사순절의 헌금은, 사랑의 실천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십일 간,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헌

금에 협력하셔서, 교회의 사랑의 실천에 참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급재해원조에 머무르지 않고, 국내외에 있어「생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들의 지원, 그리

고 개발도상국에서의 소수민족의 아이들의 교육지원과 여성의 자립지원 등을 위해, 사순절 헌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카리타스재팬이 행하고 있는 지원은, 평소의 여러분의 모금에 의해 지탱되어지

고 있습니다만, 연간 지원금의 삼분의 일이, 이 사순절헌금에 의해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사순절에도, 하느님의 자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시기로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산다는 희망을 낳기 위하여, 사순절헌금에 부디 협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2월17일 재의 수요일에 

카리타스재팬 책임주교 타르치시오 키쿠치 이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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